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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변화에 따른 이상난동 현상으로 과수 개화시기는 앞당겨지는 추세이며, 이에 따라 발아-

개화기를 전후로 갑작스레 출현하는 저온에 의한 피해사례도 증가하고 있다. 특정 과원 내에서

동일한 저온이 발생하더라도 과수의 현재 발육상태에 따라 저온에 견뎌내는 힘은 각각 다르므

로 피해정도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난다. 농업 기상재해 조기경보 시스템은 상세 실황기후 분포

자료를 기반으로 과수의 현 발육상태를 추정하고, 날씨정보에 따라 기상위험을 예측하여 해당

농가에 필요한 대응정보를 휴대폰이나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. 본 연구에서는

2018년 4월 초, 이상저온이 발생했던 시점을 전후로 조기경보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사과, 

배 저온해의 기상위험 추정기술 실효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. 발육단계 추정부터 기상위험 진

단까지의 적용기술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진안, 장수, 임실, 남원의 AWS 기상자료가 설

치된 사과와 배 농가들을 직접 방문하며 생육조사를 실시하였고, 2017년 휴면이 시작되는 시점

부터 최근까지 AWS의 시간별 기온 관측자료를 확보하였다. ‘신고’ 배의 경우 Han et al. (2010)

의 발육지수모형, ‘후지’ 사과는 Cesaraccio et al. (2004)의 휴면시계모형을 이용하여 예측오차를

최소화하는 고유모수에 따라 발아기-개화기-만개기-낙화기를 추정하였다. 매일의 기온에 따라

생육단계별 저온에 따른 위험수준을 평가한 결과, 과종별 품종 차이에서 기인하는 오차범위를

감안했을 때 방문한 농가의 80% 이상에서 현재의 생육현황을 동일하게 예측하고 있었으며, 생

육정보가 다른 나머지 과원도 3일 이내의 낮은 오차수준을 보였다. 4월 7-8일에 걸쳐 발생한 저

온이 과수 결실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혔는지 현장방문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한계

가 있었으나, 모형으로부터 출현한 온도와 발육상태에 따른 저온해의 위험이 지역별로 상이하

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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